
긴긴밤
루리 글 · 그림–문학동네

초등 4학년 이상

책 소개

지구상에 마지막 하나 남은 흰바위코뿔소 노든과 코뿔소 품에서 태어난 어린 펭귄이 수없는 긴긴밤을 함께하며, 바다

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정에는 노든을 편견 없이 대한 코끼리들부터 야생에서 살아가는 게 서툰 노든을 도와

준 노든의 아내, 악몽을 꾸지 않고 긴긴밤을 견딜 방법을 알려 준 동물원 친구 앙가부, 그리고 버려진 펭귄 알을 품어 

준 치쿠와 윔보가 있었습니다. 바다를 찾아가는 길은 고단하지만 이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서로가 있었기에, 노든과 어

린 펭귄은 어려움을 견뎌 낼 수 있었습니다. 둘의 친구가 되어 나란히 걸어 볼까요?

작가의 말

“우리의 긴긴밤이 외롭지 않기를. 남겨진 것이라곤 칠흑 같은 어둠뿐이라고 해도, 서로의 이야기가 그 곁을 지켜 주기

를. 이 이야기가 작으나마 그 일부가 될 수 있기를.”_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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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앞표지와 뒤표지를 살펴보세요. 책 속 등장인물, 줄거리나 분위기 등을 짐작할 수 있어요. 『긴긴밤』 표지를 보고 

어떤 책일지 상상해 보세요.

 활 동 1  『긴긴밤』을 읽기 전에  활 동 2  우리가 알거나 모르는 동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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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 마지막 하나 남은 수컷 북부흰코뿔소 수단’의 뉴스를 접한 뒤 루

리 작가는 이 이야기를 쓰게 됐어요. 최근 뉴스 기사를 보면, 인간의 이기와 

탐욕으로 인해 위협받거나 희생되는 동물들을 금세 찾을 수 있습니다. 동

물원의 동물, 유기동물, 유리창에 부딪혀 다치는 새들과 괴롭힘당하는 길고

양이, 기후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북극곰 등 정말 많아요. 기사나 책을 찾아보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나 관심이 가는 

동물이 있나요? 내가 만약 그 동물이라면 사람들에게 뭘 부탁하고 싶을지 생각해 보아요.

 활 동 1  『긴긴밤』을 읽기 전에  활 동 2  우리가 알거나 모르는 동물 이야기 

● 내가 살펴본 동물 :

● 이 동물이 처한 문제들 :

● 새로 알게 된 사실이나 나의 생각 :

●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

활동지_긴긴밤_스프레드.indd   3활동지_긴긴밤_스프레드.indd   3 2021. 2. 25.   오후 4:582021. 2. 25.   오후 4:58



4 5

코뿔소 노든은 코끼리 고아원에서 야생으로, 야생에서 동물원으로, 동물원에서 다시 길 위로 나아갑니다. 그의 여정을 

함께한 친구들은 서로를 위하고 응원했어요. 그림을 보며 긴긴밤을 함께한 친구들의 소중한 추억을 담은 ‘노든의 일기

장’을 완성해 보세요. 

 활 동 3  노든의 일기장

나(노든)는 코끼리 고아원에서 많은 코끼리들과 함께 자랐다. 시간이 흘러 

선택의 날이 다가왔다. 나는 코끼리 고아원에 남고 싶은 마음과 

바깥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리고 

코끼리 고아원에 남겠다고 결정했다. 할머니 코끼리가 기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너에게는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 네 눈을 보면 알아. 지금 가지 않으면 영영 못 가. 

직접 가서 그 답을 찾아내지 않으면 영영 모를 거야. 더 넓은 세상으로 가. 네가 떠나는 건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괜찮을 거야.” 

도움말: 이야기가 잘 기억나지 않으면 책을 다시 펼쳐 봐도 좋아요. 간직

하고 싶은 말이나 감동적인 순간을 찾아 노든의 입장에서 일기를 적어 

보세요. 노든이 어떤 상상을 했을지, 나만의 상상을 더해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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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동 3  노든의 일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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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동 4  나에게 힘을 주는 말  활 동 5  ‘우리’라고 부르고 싶은 너

어린 시절, 노든은 코끼리 고아원에서 자랍니다. 코끼리들과 달리 노든은 코가 짧았고 파리를 쫓을 때 펄럭일 큰 귀도 

없었습니다. 그런 노든에게 할머니 코끼리는 위와 같은 말을 들려줍니다. 

『긴긴밤』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이나 가까운 이에게 전해 주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적어 보세요.

“눈이 보이지 않으면 눈이 보이는 코끼리와 살을 맞대며 걸으면 되고, 다리가 불편하면 다

리가 튼튼한 코끼리에게 기대서 걸으면 돼. 코가 자라지 않는 것도 별문제는 아니지. 코가 

긴 코끼리는 많으니까. 우리 옆에 있으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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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동 4  나에게 힘을 주는 말  활 동 5  ‘우리’라고 부르고 싶은 너

노든과 치쿠는 많은 것을 함께하고 나누었기에 서로를 ‘우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도 노든과 치쿠처럼 ‘우리’라고 부

르고 싶은 누군가가 있나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괜찮습니다. 있다면 왜 ‘우리’라고 부르고 싶은지, 생각해 보

아요.

노든과 치쿠와 알은 걷고 또 걸으면서 많은 것을 함께 보았다. 온통 모래뿐인 언덕을 보았

고, 가시가 촘촘하게 박힌 덩굴나무가 얽혀 있는 길을 지나기도 했다. 노든의 몸통보다 굵은 

나무들이 듬성듬성 자리 잡은 땅을 본 적도 있었다. 까맣고 작은 개미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

는 좁은 구멍을 들여다보기도 했고, 별이 빛나는 더러운 웅덩이를 발견하기도 했다. 걷다가 

지칠 때면, 날개에 물방울이 맺혀서 잠시 쉬고 있는 잠자리와 함께 숨을 돌리기도 했다.

노든은 목소리만으로 치쿠가 배가 고픈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발소리만으로 치

쿠가 더 빨리 걷고 싶어 하는지 쉬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라고 

불리는 것이 당연한 건지도 몰랐다.

그러니 우리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건지도 모른다.

활동지_긴긴밤_스프레드.indd   7활동지_긴긴밤_스프레드.indd   7 2021. 2. 25.   오후 4:582021. 2. 25.   오후 4:58



8

마침내 펭귄은 바다에 도착해요. 끝없는 파란 지평선

을 마주하지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펭귄 무리도 만났

나 봅니다. 뒤돌아본 펭귄이 보이나요? 마치 노든에게, 

어쩌면 우리에게 무어라 말을 하는 듯합니다. 펭귄이 

어떤 말을 할지 써 보세요. 바다에 오기까지 펭귄의 긴 

여정을 떠올려 보고, 노든과의 추억, 바다에 다다른 펭

귄의 마음, 무리를 만난 순간 펭귄의 앞에 펼쳐질 모험 

등을 헤아려 보세요. 단 한마디로도 충분하다면 한마

디만 적어도 괜찮습니다. 

 활 동 6  펭귄이 보내온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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